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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여행

오후 1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. 서두르지 

않으면 곧 해가 질 것이다. 너무 피곤해 침

대에 들어가 그대로 자고 싶었지만 단호하

게 일어났다. 다시 보라색 카펫이 깔린 복

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프론트로 내

려갔다. 

체크인을 도와준 예쁜 아가씨 직원이 아

직 있었다. 305호 객실은 내가 예약한 방이 

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, 발그레한 뺨에 함

박 웃음을 가득 지으며 대답한다.“마담, 맞

습니다. 우리 호텔에 처음 오신 것이기 때문

에 전망이 좋은 큰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 드렸습니다. 계시

는 동안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”아, 그러면 그렇지! 

비수기라 호텔이 한가하므로 투숙객들에게 업그레이드 서

비스를 하는가 보았다. 기분이 좋아져서 순식간에 피곤이 

다 날아갔다. 상냥한 직원에게 핸드폰 상황을 말하니 시내 

갤러리 쇼핑 몰에 가면 폰 가게가 있다고 한다. 걸어갈 수 

있냐고 물어보니 물론이라고 하며 여기는 어디나 걸어갈 

수 있는 거리라고 했다. 나는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구

름이 잔뜩 내려 앉은 베르겐의 오후 속으로 성큼 나섰다. 

호텔 밖은 깨끗하고 한적한 거리였다. 회색 하늘 아래 단

정한 건물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고 검은 가지만 앙상한 가

로수들이 보도를 따라 서 있었다.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

별로 없고 가끔 자동차만 지나간다. 겨울이라 사람이 없는 

것인지 원래 이렇게 한적한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조용한 

분위기에 마음이 안정되었다. 나는 직원이 가르쳐 준 대로 

호텔에서 나와 왼쪽으로 돌아 죽 가다가 큰길에서 오른쪽

으로 돌아 언덕을 내려갔다. 내리막길은 바로 광장으로 연

결이 되었다. 핸드폰을 빨리 해결해야 하므로 잰 걸음으로 

걸어갔다. 구경은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했다. 

광장을 가로질러 부두를 지나 곧장 시내로 들어가니 갤

러리 쇼핑몰이 나왔다. 갤러리 쇼핑몰은 규모만 작을 뿐 미

4.  노르웨이 텔리아 (Telia)

국 쇼핑몰과 별 다르지 않았다. 나는 와

글거리는 쇼핑객들 사이에서 핸드폰 서

비스 점을 찾았다. 처음에 들어간 가게

는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내 문제를 말하

니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짓길

래 그냥 나왔다. 또 하나 찾았다. 텔리아 

(Telia). 미국 버라이즌이나 스프린트같

은 노르웨이 네트워크 회사이다. 역시 손

님들이 많았는데 내가 들어가자 노란 콧

수염을 기른 젊은 청년이 다가와 친절하

게 도와 주었다.  

덩치가 크고 뚱뚱한 청년은 덴마크 리베라 카드를 살려 

보려고 노력하는데 영 소용이 없었다. 이리저리 애쓰다가 

자기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

었다. 노르웨이 액센트가 진한 영어로 설명하며 멀뚱멀뚱 

나를 쳐다보는 그 어수룩한 모습의 청년을 어디서 보았더

라? 분명히 전에 어디서 본 얼굴인데? 모르겠다. 우선 핸드

폰부터 해결하자. 어쨌든 덴마크 리베라 카드가 불통인 것

이 확실하다. 노르웨이 텔리아 카드를 사서 바꿔 넣겠다

고 청년에게 말했다. 47불을 지불하고 갈아 끼웠다. 바로 

터진다. 

뚱뚱한 노르웨이 청년은 자기가 더 기쁜지‘오호! 됐네요!’

하며 좋아한다. 그 순간 , 이 청년을 어디서 봤는지 생각

이 났다. 디즈니 만화영화‘겨울 왕국 (Frozen)!’엘사 공주 

여동생 애나가 눈보라 속을 헤매다 찾아간‘오켄 교역소

와 사우나’상점 주인 오켄 (Oaken)이다! 말끝마다‘유후!’ 

하던 뚱뚱하고 사람 좋은 오켄과 똑같다. 나는 어처구니 없

는 발견에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고맙다고 인사했

다. 진심으로 고마웠다. 처음부터 카드를 갈아 넣으라고 할 

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

려고 노력하던 그 순박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다. 노르웨이 

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 것일까? 나는 오켄을 빼 닮은 

노란 콧수염 청년에게 다시 한 번 인사하고 가게를 나왔다. 


